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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 잎 노랗게 말리면,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 의심, 방제 집중
- 담배가루이 유입에 따른  확산 우려

- 바이러스 발생 전 예방 관찰, 초기 대응 중요
 

- 재배지 점검, 잡초 제거, 등록 약제 초기 살포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여름철 토마토 재배지에서 ‘토마토황화잎말림

바이러스(TYLCV)’ 확산이 우려된다며, 바이러스를 옮기는 해충인 담배

가루이 예방 관찰과 초기 방제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에 감염된 토마토는 새

잎이 작아지고 잎이 노랗게 변하며 위쪽으로 말리는 

증상을 보인다. 즉, 생육이 위축되고 열매 달림이 

나빠져 수량과 상품성이 떨어지게 된다. 

 여름철은 특히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를 옮기는 

담배가루이 밀도가 급격히 증가하므로 예방 관찰과 

초기 방제에 신경 써야 한다. 

 연 10~12세대 이상 발생하는 담배가루이는 외부 잡초나 인근 재배지에서 

유입돼 6~9월 시설 내 온도가 28~30도(℃) 이상 오르면, 알에서 어른벌레

(성충)가 되는 기간이 2주 이내로 급격히 단축, 발생 밀도가 폭발적으로 늘 

수 있다.

 따라서 토마토 농가에서는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전 재배지 주변과 포장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초기 방제에 나서야 한다.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에 

감염된 토마토

(잎끝이 말리고 색이 노래짐)



 먼저, 토마토 잎 말림, 노랗게 변하는 증상(황화), 생육 위축 등 의심 증

상이 있는 식물이 있는지 수시로 살펴야 한다. 감염이 의심되는 식물은 재

배지 내 확산을 막기 위해 발견 즉시 제거하고, 주변 잡초와 방치된 토

마토·고추 등 기주식물*도 함께 정리한다. 

 * 병원체나 해충이 살아가거나 증식할 수 있는 식물

 또한, 담배가루이 발생이 확인되면 초기 밀도가 낮을 때 등록 약제를 

살포해 주변 식물로 확산하지 않도록 방제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이세원 과장은 “고온기

에는 담배가루이 번식이 빨라져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 전염 위험도 

함께 커질 수 있다.”라며, “재배지는 물론 주변 잡초와 방치된 작물까지 

주기적으로 살피고, 담배가루이 확인과 초기 방제를 철저히 해 피해 예방에 

힘써 달라.”라고 말했다.

 붙임.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 증상과 담배가루이 관리 방법

<공동>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책임자 과  장 이세원 (063-238-6300)

원예특작환경과 담당자 연구사 최세령 (063-238-6321)

담당자 연구사 윤정범 (063-238-6333)



붙임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 증상과 매개충 사진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 증상과 매개충 사진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 증상과 매개충 사진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 증상

(잎 말림, 황화(노랗게 변함))

담배가루이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를 옮기는 해충)

담배가루이 알 담배가루이 애벌레

담배가루이 번데기


